
Ⅰ. 서론

변혁의 시대인 현대 사회에서 일과 학습은 삶의 양

대 기둥이자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다. 오늘날 일과 학

습 간의 경계는 희미해지거나 무너졌으며, 학습은 또 

다른 형태의 일로 되어가고 있다. 사회변화의 흐름과 

4차 산업혁명의 심화에 따라 기술과 교육 간의 경쟁이 

심화 되는 추세이다(OECD, 2019; WEF, 2018a). 인간

은 유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각 생애 주기 단

계에 따른 생애 과업과 사회적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습과업이 제기되고 역할 수행을 위한 학

습을 요구받게 된다(Dave, 1973; 강미영, 2020). 대학

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학교에서 직업 세계

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생애 전환의 시기로(진현준, 이

기학, 2020; 홍아정, 황은희, 조윤성, 김용주, 최미옥, 

2017) 원활한 사회 진출을 위한 진로발달을 준비하여

야 하는 시기이다(손병기, 우현아, 이희수, 2019). 그러

나 Arnett(2000)의 초기 성인의 표현과 우리나라 청년 

고용 통계가 보여주듯이 대학생기는 성인기 이행의 지

체 현상을 반영하는 청소년과 성인기 사이의 성인모색

기(emerging adulthood)로 바라볼 수 있다.

2020년 8월 5일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

원을 위한 ‘청년기본법’의 시행에서 보듯이, 청년을 대

표하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취업난을 포함한 여러 가

지 어려움에 직면하여(김태환, 2019) 정책의 관심사가 

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4%였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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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에서는 신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선정하고 이들 간의 매개효과 및 관계를 분석하

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전국 4년제 대학 신학전공 대학생 중 목회실습 경험이 있는 364명을 대상으로 진로 관련 변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에 대한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학전공 대학생

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소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발달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를 토대로 신학전공 대학생이 진로소명을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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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이 10년 사이 8.9%로 증가하여(통계청, 2020), 

청년 취업난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극심한 취업

난과 부의 양극화, 저성장 시대 등 경쟁과 압박에 직면

한 대학생들은(권진희, 김진희, 이희원, 2020) ‘내가 진

정으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라는 정체성 형성을 하

지 못한 채 취업시장에 내몰리고 있다. 정체성 형성과 

성찰이 결여된 직업 세계로의 전환은 직업인으로서 성

공을 보장하지 못한다. 진로에 대한 성찰 없이 돈을 버

는 수단으로써 진로는 퇴사, 잦은 이직, 부적응 등 다양

한 진로문제로 연결된다. 진로교육 분야에서 진지한 고

민과 성찰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것은 이러한 연

유에서이다(김소연, 2017).

소명과 신앙 등 내적 신념을 기반으로 진로 정체성

을 비교적 높게 확립한다는 신학전공 대학생 또한 진

로위기 상황에 놓여있다(문영숙, 2018). 특화된 진로를 

가지는 전공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 재학

생 중 53%만이 졸업 이후 목회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김상구, 이승진, 2016), 신학전공 대학생의 94.8%가 

진로 및 취업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태선, 

2018). 직업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임에

도 불구하고 신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가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김상구, 이승진, 2016; 안병덕, 2019).

유동적이고 불안정해진 21세기의 직업 세계에서는 

다양한 진로위기 양상이 나타난다. 대응 여하에 따라 

위기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기술변화, 학습진화, 인재

이동의 조합을 통해 다양한 진로 대응 시나리오가 마

련되고 있다(WEF, 2018b). 다양한 진로위기를 극복하

기 위해서는 전공별 차이점에 근거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이재홍, 2015). 대학생의 진로에 대한 성찰과 

정체성 확립 부족이 진로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신

앙과 소명을 기반으로 진로라는 생애 과업을 실현해나

가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대학생들의 진

로문제를 연구해 볼 만하다(문영숙, 2018). 이러한 신

학전공 대학생의 특성을 염두에 둘 때, 신학전공 대학

생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 변인으로 소명

(calling)이 떠오른다(라영안, 김혜민, 2019).

소명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 적응 및 성공에 영향을 

미쳐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다. 

전통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양난미, 이은경, 2012; 정지애, 강혜영, 2018). 

종교적 용어로 수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 ‘신의 부름(The 

call of God)’을 받았다는 것에서 유래하였다(Hardy, 

1990). 그러나 현대에는 소명을 종교적 관점에서만 보

는 것이 아닌, 개인이 일과 진로에서 목적, 의미를 지각

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하여 이해하며, 일과 진로

를 통해 사회 공공의 목표에 긍정적 영향을 주려는 태

도로 이해한다(한주원, 2019; Duffy & Dik, 2009; Hall 

& Chandler, 2005).

소명에서 종교적⋅세속적 관점을 포괄하여, 보다 확

장되고 체계적 정의를 제시한 Dik과 Duffy(2009)는 소

명이란 자신을 넘어서는 것으로부터 비롯되는 초월적 

부름의 체험이며, 삶에서 특정한 역할을 수행할 때 어

떠한 목적이나 의미를 지향하는 태도와 이타적 가치와 

목표를 주요 동기로 갖는다고 설명하였다(Dik & Duffy, 

2009). 이 관점에서 소명은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

된다. 첫째는 삶에서 특정한 역할에 대한 동기가 외부

로부터 온다고 자각하는 초월적 부름, 둘째는 진로와 

일에 관련된 활동을 더 포괄적으로 삶의 목적과 의미

에 연결하는 목적/의미, 셋째는 사회의 안녕과 공익을 

위해 긍정적 기여하고자 하는 친사회적 지향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소명을 일과 관련된 태도로 정의

(Dik, Sargent, & Steger, 2008; Lips-Wiersma, 2002)하

며, 소명의식을 과업 행동을 증진시키는 높은 수준의 몰

입과 유사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Hagmaier & Abele, 

2012). 자신의 진로와 일에 있어 소명을 높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정의에 대한 신념을 더 많이 갖는

다고 보고하였으며(Davidson & Caddell, 1994), 소명

과 직접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직업군에서도 소명을 높

게 나타낼수록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타인을 위해 일

하려는 경향을 높게 보였다(Lips-Wiersma, 2002).

선행연구에서는 일에서의 소명은 심리적 성공과 일

관된 상관을 나타내며, 경제적 수입, 승진과 같은 객관

적 성공의 선행요인이라는 결과를 볼 수 있다(Hall & 

Chandler, 2005). 일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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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념, 진로 정체성, 자기효능감과 같이 ‘나’에 대해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개념과 강한 정적 관계를 보이

며(Duffy, Bott, Allan, Torrey, & Dik, 2012; Galles & 

Lenz, 2013, Hall & Chandler, 2005), 진로를 결정하고 

더 잘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진로에서 소명과 같은 긍정적 가치관을 가지고 진로

목표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행동으로 촉진하기 까

지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유능감이 필요하다(라영안, 

김혜민, 2019; 신윤정, 2013). 신뢰와 유능감을 측정하

는 변인으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라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는 데 있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변

인이다(송윤정, 조규판, 20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 정도를 말한다(Taylor & Betz, 1983).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이론을 진로, 직업 분야에 

적용한 것으로(Betz & Hackett, 1981), 진로 결정이라

는 과업을 시작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Lent & Hackett, 1987) 진로준비행동, 진로결정수준과 

진로태도성숙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학생

의 진로발달 촉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보

고되었다(김기홍, 이경희, 2020; 김지연, 이기학, 2014; 

김향희, 최바올, 2017; 박주현, 유성경, 2012; 이성식, 

2007; 주영주, 강아란, 최세빈, 2013; Betz & Voyten, 

1997; Taylor & Popma, 1990). 선행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이 진로준비를 활발히 한다

는 결과를 확인해준다(고태용, 2008; 김혜주, 도승이, 

2009; 양진희, 김봉환, 2008; Blustein, 1989; Choi & 

Kim, 2013).

대학생이 진로를 준비하는 정도를 설명하는 대표적

인 개념으로 진로준비행동이 중요 요인이다. 진로준비

행동은 진로결정을 위한 탐색 행동과 진로결정 이후 

결정사항을 실행하는 구체적 행동을 의미한다(홍민아, 

유정애, 2020).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정보수집 

활동, 필요한 도구를 갖추는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활동으로 구분되며, 진로설계와 취업준비 정도를 개인

의 행동 차원에서 측정할 수 있게 한다(이종찬, 홍아정, 

2013). 개인이 진로를 결정한 이후 실행하거나 몰입하

는 행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진로를 결정하거나 대안 중 가능성 있는 대

안을 선택하여 대안을 좁혀나가는 행동을 의미한다(김

봉환, 1997).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의 삶에서 몰입할 수 있는 직업

을 선택하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까지 하는 

요인이다(정유선, 박미연, 2017). 단순히 취업이 임박

한 시점에서 취업 정보를 수집하고 구직활동을 의미하

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지속적인 행동의 변화까지를 포함하는 구체적 개

념이다(박현우, 김회림, 2020; 이예진, 이기학, 2010).

직업으로 입문을 앞둔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취

업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문승태, 박

미하, 2013)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본격적 직업 세

계로 이행을 준비하며 개인의 진로결정에 많은 관심 

가지게 되는 시기인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전공만족도, 심리적 독립, 진

로장벽과 같은 진로에 직접 관련된 요인이 진로준비행

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어왔다(구영애, 박수

진, 안성식, 2020; 김선중, 2005; 양진희, 김봉환, 2008; 

이정민, 조보람, 2015; 이주연, 민윤희, 장성화, 2019; 

주명진, 김정남, 2011).

개인의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과 특성에 의해 영향

을 받는 변인이라는 특성을 갖는다(서보람, 2016). 대

학생 시기 진로발달 단계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 방법으로(송영희, 2017) 진로준비행동 측정을 통

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 현실을 진단하고, 그에 걸맞은 

시사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권진희, 김진희, 이희원, 

2020).

개인이 느끼는 일과 진로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진

로소명과 진로에 있어 자신을 신뢰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를 준비하는 구체적 행동에 대

해 측정하는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는 사회인지진로이론에

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인지진로이론은 Bandura(198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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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지이론에서 시작된 이론으로 진로발달과정에서 

개인의 과거 경험, 개인적 특성과 배경이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목표성취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는 진

로모델이다(Brown & Lent, 2020). 사회인지진로이론 

중 선택모델은 개인적 배경과 환경적 배경과 같은 개

인의 특성이 학습경험, 자기효능감을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로와 연결된다고 주장한다(Lent, Brown, & 

Hackett, 1994). 사회인지진로이론의 관점에서 소명은 

개인적 배경임과 동시에 학습경험으로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배경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Domene, 2012).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소명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증진 시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

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를 통해 진로

소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김지선, 육정원, 김이준, 김봉

환, 2016; 이봉주, 김영빈, 2017; 라영안, 김혜민, 2019), 

진로소명을 높게 인식할수록 진로 준비 및 결정 과정에

서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박주현, 유성경, 2012; 

배무련, 김판희, 2015; 신윤정, 2013; Dik, Sargent, & 

Steger, 2008; Duffy & Sedlacek, 2007).

진로소명은 진로결정 과정에 있어 무엇보다 진로를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Duffy & Sedlacek, 2007; Dik, 

Sargent, & Steger, 2008; Hirschi & Herrmann, 2013). 

국내 성인 여성 학습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도 진로소명을 높게 의식할수록 구체적 진로 준

비를 더 높게 수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소연, 2017; 

김영빈, 함은혜, 김태선, 2018; 서요한, 임재원, 정보영, 

2019; 신미경, 김희수, 2017).

개인의 내적 요인은 진로에서의 목표 수행 및 성취

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변인을 매개

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 진

로를 준비하는 구체적 행동에 자기효능감이 중요한 영

향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태용, 2008; 문학선, 

김양균, 2020; 서보람, 이기성, 2018; 양진희, 김봉환, 

2008; 염태영, 2016; 주명진, 김정남, 2011).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사회인지이론에 근거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진로소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

계를 가지며, 진로준비를 위한 구체적 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신학

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에서 진로소명이 미치는 영향

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진로소명을 구

체적 준비행동으로 촉진하는 요인으로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로에서 진

로소명을 높게 의식하는 것으로 밝혀진 신학전공 대학

생(김난예, 2003)을 대상으로 진로소명이 진로준비행

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각 변인이 어떠한 

관계를 이루는지 구조적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신학대

학 재학 동안 자신의 진로에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

고, 바람직한 진로준비행동을 함양하는데 긍정적 영향

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증진을 

위한 교육학적 논의 및 실천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에 대한 인

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2.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

연구문제 3.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은 진로소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

계에서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2018)에서 발간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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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한국의 종교 현황’에 제시된 개신교 4년제 대학 중 

기독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신학과, 선교학과 등 목

회자를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둔 학과에 재학 중이며, 실

제 일 경험의 일종인 ‘목회실습’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학관련

학과에 재학하며, 목회실습 경험이 있는 365명에게 설

문을 받았다. 연령분포의 경우 만 19세가 87명(23.9%), 

만 24세가 45명(12.4%)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고, 소속 

교단의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23.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21.3%,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가 14.8%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측정도구

가. 진로소명

본 연구에서는 진로소명을 측정하기 위해 심예린

(2010)이 타당화한 한국판 소명척도(Calling and Vocation 

Questionnaire: CVQ)를 사용하였다. CVQ 척도는 Dik

과 Duffy가 2008년 개발한 것으로 ‘소명-존재’와 ‘소명

-추구’ 각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여섯 개의 요인으

로 구성되었으나, 심예린과 유성경(2012)의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소명-존재’의 3가지 요인만을 채택하

였다. 본 연구에서 초월적 부름(4문항), 친사회적 지향

(4문항), 목적/의미(4문항)의 3가지 하위척도로 심예린

(2010)이 타당화하고, Likert 4점 척도를 한주원(2019)

이 Likert 5점 척도로 변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예시 

문항으로는 초월적 부름에 대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믿는다.’, ‘나를 넘어서는 무언가에 

이끌려 현재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가 있으며, 친사

회적 지향에는 ‘내 진로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다른 사

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돕는데 있다.’, 목적/의미

에는 ‘나는 진로를 삶의 목적으로 이끄는 길로 본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초월적 존재 

.857, 목적-의미 .831, 친사회적 지향 .706으로 나타났

으며, 척도 전체는 .881로 나타났다.

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

기 위해 Taylor와 Betz(1983)의 CDMSES 측정도구의 

단축형인 CDMSES-SF(Betz, Klein, & Taylor, 1996)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국내에서 이은진(2002)이 번안

하였고, 이종찬(2013)이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의 측정

에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으로 하위요인은 자기평가(5

문항), 직업정보수집(5문항), 문제해결(5문항), 목표설

정(5문항), 진로계획(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

용하였다. 예시문항으로는 ‘나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내가 관심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도서관

이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이력서를 잘 쓸 

수 있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전체의 Cronbach’s α는 .969로 나타났다.

구분 평균 사례수(명) 백분율(%)

성별
남자 174 45.9

여자 191 50.7

학년

1학년 104 27.6

2학년 55 14.6

3학년 64 17.0

4학년 142 37.4

목회실습기간

1년 미만 198 52.5

1년 이상 ~ 2년 미만 66 17.5

2년 이상 ~ 3년 미만 29 7.4

3년 이상 72 19.1

<표 1>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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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로준비행동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 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로는 김봉환(1997)이 개발한 도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1997)의 척도를 변형하여 총 17

문항으로 탐색행동(12문항)과 준비행동(5문항)의 하위

요인으로 분류한 척도를 활용하였다(고태용, 2008). 측

정문항으로는 ‘나는 지난 몇 주 동안 친구들과 나의 적

성 및 앞으로의 진로(취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나는 내가 설정한 진로목표(취업 혹은 진

학)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을 항상 확인하고 있

으며,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본 연구

에서의 Cronbach’s α는 .96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절차를 거쳤다. 첫

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에 사용된 척도의 신

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척도별로 Cronbach’s α를 산출

하였다. 셋째, 연구변인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살펴보

고,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

계 분석을 실시하고, 진로소명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진로소명과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매개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

트랩핑(bootstrapping)을 활용하여 간접효과의 95% 신뢰

구간을 산출하였으며, 부트스트랩 샘플은 5,000개, 신뢰

구간은 편의 교정 신뢰 구간(Bias 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확인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24.0과 

AMOS 24.0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

하기 위해 <표 2>와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고, 정규 분포성 검증을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

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2보다 크고, 첨도는 7보다 큰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West, Finch, & 

Curran, 1995). 이에 따라 모든 측정변인의 왜도의 절

댓값(.27~1.21)과 첨도의 절댓값(.46~1.70)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독립변인인 진로소명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과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046<r<.153), 

종속변인인 진로준비행동과는 정적상관을 나타났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011<r<.085). 

아울러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종속변인

인 진로준비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583).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초월적 존재 4.04 .90 -1.21 1.66

목적_의미 4.24 .73 -1.18 1.70

친사회적 지향 3.86 .72 -.27 -.49

진로소명 4.05 .65 -.84 1.1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4.02 .77 -1.21 .77

진로준비행동 3.96 .92 -.75 -.46

<표 2> 측정변인의 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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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모형의 구조적 관계분석

가. 측정모형검증

진로소명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활용하여 <표 4>와 같이 매개모형 검증을 실

시하였다. 매개모형검증에는 Anderson과 Gerbing(1988)

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여 측정모형의 검증

과 구조모형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였다.

모형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합도 지수는 홍

세희(2000)의 연구를 바탕으로 CFI, TLI, RMSEA를 

확인하였다. CFI와 TLI는 .90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하며(홍세희, 2000), RMSEA는 .05이하

이면 아주 좋은 모형, .05이하면 좋은 모형, .10이하이

면 보통수준으로 받아들여진다(Browne & Cudeck, 1993).

<표 4>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 확인 결과, 연구

모형의 경우 CFI는 .963, TLI는 .948, RMSEA는 .094

로써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립

변인에서 종속변인으로 이어지는 직접경로를 삭제한 

경쟁모형 역시 CFI는 .963, TLI는 .950, RMSEA는 .092

로써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

자는 연구모형과 비교하여 경쟁모형의 적합도가 유의

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Δχ2(1)=.131, p>.05),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및 타당도 검증결과는 <표 

5>와 같다.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553에서 .962

1 2 3 4 5 6

1. 초월적존재 1

2. 목적-의미 .676** 1

3. 친사회적지향 .390** .525** 1

4. 진로소명 .857** .880** .746** 1

5.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046 .109* .153** .118* 1

6. 진로준비행동 .011 .040 .085 .052 .583** 1

*p<.05, **p<.01

<표 3>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모형 χ2 df χ2/df TLI CFI RMSEA (LO90 HI90)

연구모형 134.068*** 32 4.190 .948 .963 .094 (.078 .110)

경쟁모형 134.199*** 33 4.067 .950 .963 .092 (.076 .108)

***p<.001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지수

잠재변인 → 잠재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β
CR AVE CR

B SE

진로소명

→ 초월적존재 1.000 .711

.571 .792→ 목적-의미 1.095 .107 .950 10.256***

→ 친사회적 지향 .626 .062 .553 10.056***

진로결정_

자기효능감

→ 자기평가 1.000 .755

.741 .934

→ 직업정보수집 1.463 .075 .928 19.422***

→ 목표설정 1.510 .079 .917 19.136***

→ 진로계획 1.635 .082 .951 19.982***

→ 문제해결 .945 .065 .728 14.539***

진로준비
행동

→ 탐색행동 1.000 .962
.866 .928

→ 준비행동 .989 .046 .898 21.654***

***p<.001

<표 5> 측정변인의 요인부하량 및 타당도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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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모형은 충분히 

수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렴타당도를 검

증하기 위해 평균분산추출(AVE)을, 집중타당도를 검증

하기 위해 개념신뢰도(CR)를 확인한 바, 평균분산추출

은 .5, 개념신뢰도는 .7이상으로 산출되어 타당도가 양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Fornell & Larcker, 1981; Anderson 

& Gerbing, 1988).

나. 구조모형 검증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를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진

로소명은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났으나(β=.117, p<.05), 종

속변인인 진로준비 행동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016, p>.05). 매개변인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종속변인인 진로준비 행동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60, 

p<.001).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소명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을 거쳐 진로준비행동에 이르는 이른바 완전매

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는 <표 6> 및 [그림 1]과 같다.

다.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주요변인간 직접⋅간접⋅총효과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구모형에서 진로소명은 진로준비 행동에 

대해 총효과 .061(p>.05), 직접효과 -.016(p>.05)로 나

타났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

과는 .077(p<.05)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진로소명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

경로 B S.E. β t

진로소명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04 .050 .117 2.075*

진로소명 → 진로준비행동 -.023 .062 -.016 -.36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1.035 .084 .660 12.383***

*p<.05, ***p<.001

<표 6>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그림 1] 최종모형의 구조모형 검증결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진로소명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17* .117*

진로소명 → 진로준비행동 -.016 .077* .06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진로준비행동 .660** .660**

*p<.05, **p<.01

<표 7> 연구모형의 직접 간접 총효과(표준화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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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자기효능감이 보이는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

하기 위해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

(Bootstrap) 절차를 사용하였다. 부트스트랩은 모집단

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 데이터를 대상으로 재

표본 추출을 하여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다

변량 정규분포 가정에서 자유롭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

스트랩 2,000번을 실시하였으며 95%의 신뢰구간에서 

영가설에서 설정한 값인 0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확

인하였다. 연구모형의 경로에 대하여 간접효과의 유의

성을 확인한 결과 진로소명→진로결정 자기효능감→진

로준비 행동에 대한 간접효과는 0을 포함하지 않아서

(.011~.175) 매개효과가 유의함이 확인되었다. 정리하

자면 진로소명에 대한 인식이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소명이 진로준비행동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소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규명하

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분석한 

연구 문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에 대한 인식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진로소명의 하위요인인 초월적 존재, 목

적-의미, 친사회적 지향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로소명 전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명을 가진 대

학생이 진로에 있어 더욱 행동 지향적이라는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라영안, 김혜민, 2019; Hirshi, 2011)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선행 연구되었던 일반 대학생과 달

리 신학전공 대학생의 소명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는 Dik, Douglass, 

Duffy, England와 Velez가 제시한 WCT 모형(Work as 

a Calling: A Theoretical Model)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WCT 모형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개인이 진로

문제에서 소명을 의식하는 것과, 이를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실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으로 구분된다고 주장

한다. 개인의 진로에서 인식한 소명이 행동으로 이어지

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 특

히 후속연구에서는 비 신학전공 대학생과 비교했을 때, 

소명이 실제 행동으로 이행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신학전공 대학생들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요인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

로준비 행동에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진로

준비행동이 촉진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종운, 김현

희, 2016; 라영안, 김혜민, 2019; 석혜정, 이종숙, 2016; 

조영아, 정지은, 2017)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비 신학전

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을 

강력하게 예측한다는 기존의 결과가 신학전공 대학생

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자신의 진

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낼 수 있다는 효능감이 실제 

진로준비를 촉진하는 중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ndura(1997)에 따르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은 기술이나 경험 그 자체가 아닌 경험을 통해 형

성되는 효능감이다.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성공적 진

로준비를 위해서는 성인 초기 단계인 대학 재학 동안 

대학생들의 진로 결정과 준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자기효능감 형성이 요구

된다. 대학 시기의 다양한 경험을 기반으로 진로에서의 

효능감을 향상하고, 진로준비 촉진을 통해 성공적인 직

업 세계로의 이행을 도와야 한다. 대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과 국가 차원에서 효과

적인 정책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

로소명과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보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을 예측

하는 변인으로써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강

조한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박주현, 유성경, 

2012; 이희정, 김금미, 2010; 조영아, 정지은, 2017).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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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공 대학생 또한 다른 대학생과 동일하게 자신 삶

의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진로와 일에 있어서 특별

한 역할 수행을 한다는 소명을 높게 의식할 때,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

는 자기효능감이 증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명의 세 가지의 하위요인 중 목적/의미가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과 가장 강한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 결

과는 일과 진로의 동기를 내적으로부터 부여받을 때, 

진로준비행동을 더욱 촉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

지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라영안, 김혜민, 2019; 배무

련, 김판희, 2015; 심예린, 2010; 오수진, 2011). 이러한 

결과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문제에 있어 외부의 개

입과 압박보다는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해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우며, 신학전공 대학

생의 내적 동기를 증진 할 수 있는 진로교육이 필요함

을 시사하며, 추후 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한 분석 필요

성이 제기된다.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을 매개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행연구 결과와 같이 직접 진로준

비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소명의 모든 하위

요인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영안, 김혜민, 2019; 박주

현, 유성경, 2012; 신윤정, 2013). 이는 사회인지진로이

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신학전공 대학생도 마

찬가지로 진로 행동과 선택에 환경요인, 개인적 특성, 

학습경험, 흥미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을 시사하는 결과이다(Brown & Lent, 2020). 신학전공 

대학생의 구체적 진로준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명을 

의식하는 것 외에도 진로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효능

감과 믿음 등의 요인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에 기초한 제언으로 마무

리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명을 

측정하는 척도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성인까지를 대상

으로 개발되어, 문항에 ‘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용어 사용으로 아직 취업하지 않은 학생들이 

응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심예린, 유성경, 

2012)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일 경험인 목회실

습 경험을 가진 신학전공 대학생으로 연구대상을 선별

하여 측정 도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더욱 

세밀한 측정을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에 특화

된 문항을 통해 더욱 세밀한 측정이 요청되며, 일 경험

이 적은 대학생의 소명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민지현, 강에스더, 이혜주, 2017).

두 번째, 본 연구는 신학전공 대학생만의 진로 특성

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시대 변화

의 흐름에 따라 특화된 진로를 가졌던 전공에 대한 진

로 특성과 전공 별 차이를 검증하고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각 전공 진로 특성을 

파악하여 전공에 맞게 특화된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

써 학업에서 직업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끝으로 신학전공 대학생의 소명이 실제 진로준비행

동까지 이어지도록 촉진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탐색

이 필요하다(Dik, Douglass, Duffy, England, & Velez, 

2018). 신학생들의 대다수는 적성, 장래성보다는 신앙

적 동기, 소명을 가지고 신학 관련 학과에 지원하는 경

우가 많다(김종희, 1998). 이러한 신학생들의 소명의식

이 진로준비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하는 다양한 요인

을 연구하여 미래 종교지도자들의 영적, 지적, 심리적 

발달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황병배, 안

병덕, 2017).

본 연구는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소명과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구조적 관계

를 살핌으로써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

감의 발달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신학전공 대학생의 진로준비 증진을 위

하여 사회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한 전문성 있는 진로준

비 교육과정의 개발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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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ology Major University Student’s Calling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Jo Soyoung1, Lee Heesu2

1Master's degree, Chung-Ang University, 2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whether the three sub-factors of calling; transcendent summons, pur-

pose/meaning, prosocial orientation, affec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lso,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relationship between each 

sub-factor of call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thods  Based on the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were developed; 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factors (transcendent summons, purpose/meaning, prosocial orienta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at the theology major student experienced. 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at the theology major student experienced. 3. Identification 

whether the theology major student’s three sub-factors of calling; transcendent summons, purpose/meaning, 

prosocial orientation can mediat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etween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r 

not. The questionnaire was distributed to university student majoring in theology who experienced pastoral 

practice.

Results  Finally, a total of 364 samples were used for analysi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v.22.0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ith AMOS v.26.0. All three sub-factors that the theology major student 

perceived,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However, all the sub-factors of the student’s 

calling showed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Furthermore, the career deci-

sion-making self-efficacy showed positive effec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lso,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complete medi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types of call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onclusions  On the basis of the result, this study presented the discussions and implications on the developmen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theology major university students.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be 

done to provide practical and concrete plans for theology major student’s career development through verification 

of relationships with various variables that can promot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Calling, Theology Major University Student,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